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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바귀, 질경이, 소리쟁이 에탄올 추출 혼합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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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consume for functional cosmetics containing natural products has been greatly increased. In order to

develop it as a natural cosmetic material, we selected Ixeridium dentatum (Thunb.) Tzvelev, Plantago asiatica L. and Rumex

crispus L. that hav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In this study, simultaneou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solated

compounds and natural product complexes (Mix.) were validated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The

isolated six compounds were shown in a large linearity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R
2
) of 0.99. The limit of detection (LOD)

of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and physcion were 0.36 μg/mL, 0.36 μg/mL, 0.37 μg/mL,

0.30 μg/mL, 0.22 μg/mL and 0.12 μg/mL, respectively. The limit of quantification (LOQ) of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and physcion were 1.10 μg/mL, 1.08 μg/mL, 1.12 μg/mL, 0.99 μg/mL, 0.66 μg/mL and 0.35

μg/mL, respectively. Content analysis showed chlorogenic acid (0.19 ± 0.02%), plantamajoside (0.48 ± 0.01%), acteoside (0.65

± 0.01%), emodin (1.15 ± 0.11%), chrysophanol (0.73 ± 0.01%) and physcion (0.69 ± 0.09%).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for basic data of standardization research natural cosmetic material development on the I. dentatum, P. asi-

atica and R. cri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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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화장품은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천연물

소재 제품들이 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1)

 최근 소비자들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어 천연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

다.
2)

 천연물은 수 많은 단일 유효성분이 모인 혼합물로 함

께 존재하는 성분들에 의해 상승(上昇), 상가(相加), 길항(拮

抗) 효과가 나타나는데,
3)

 실제로도 천연물의 항산화, 항염

증, 미백 등의 효과가 사람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4)

 하지만 천연물 소재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유효성분

의 함량을 알 수 없어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천연 화장품 소재로 개발하

기 위해 여러 천연물들 중에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

지는 씀바귀, 질경이, 소리쟁이를 선정하였다.

씀바귀(Ixeridium dentatum (Thunb.) Tzvelev)는 국화과

(Asteraceae)에 속하는 식물로,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되어 있

다.
5)

 한방에서 고채(苦菜)라고도 불리고 해열, 진정, 최면, 건

위, 소화불량, 폐렴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항염

증, 항알레르기, 항암, 항산화 및 구강건조증 개선 등의 효과

에 대해 연구되었다.
6-10)

 씀바귀에는 aliphatics, triterpenoids,

cynaroside, sesquiterpene glycosides류의 화합물이 다량 함

유되어 있다.
11)

질경이(Plantago asiatica L.)는 질경이과(Plantaginaceae)

에 속하며, 씀바귀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

다.
12)

 차전초(車前草)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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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에서는 이뇨제나 천식, 염증 치료에 사용하였다.
13)

또한, 질경이는 항산화 및 미백효과, 면역조절, 항염증, 부

종억제 효과 등이 있으며,
14-17)

 phenylethanoid glycosides,

phenolics, polysaccharides 등의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

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18)

소리쟁이(Rumex crispus L.)는 마디풀과(Polygonaceae)에

속하며, 습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

다.
19,20) 
소리쟁이의 종자를 양제인(羊蹄仁)이라고도 부르며,

피부병, 방광염, 비장질환 등 여러 종양의 보조치료제로 사

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황달, 기능성 자궁출혈, 토혈 등에

도 사용되어왔다.
21)

 소리쟁이의 뿌리는 양제근(羊蹄根) 또는

우이대황(牛耳大黃)이라 하고, 버짐과 같은 피부병 치료에 사

용되어왔다.
22)

 최근에는 항염증, 항비만, 항암, 항균 및 항산

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밝혀졌으며,
23-26)

 emodin, chrysophanol

과 같은 anthraquinone 유도체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24)

 

씀바귀, 질경이, 소리쟁이 3종의 추출물에 대해서 이미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3종 모두 화장품 소재로의 개

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씀바귀, 질경이, 소리

쟁이로부터 얻어진 3종의 추출물을 혼합하여 천연화장품의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HPLC를 이용한 동시분석법으로 씀

바귀, 질경이, 소리쟁이로부터 분리된 6종 화합물(씀바귀-

chlorogenic acid; 질경이-plantamajoside, acteoside; 소리쟁

이-emodin, chrysophanol, physcion)의 함량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씀바귀, 질경이, 소리쟁이는

주식회사 탑월드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계명대학교 정길생

교수가 동정하였다. 표본은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생약학연

구실에 보관하였다(씀바귀, KMU-2020-0630-1; 질경이,

KMU-2020-0630-2; 소리쟁이, KMU-2020-0630-3).

기기 및 시약 –본 실험에서 지표물질 추출을 위해 사용

된 ethanol은 대정화금(Siheung, Korea)사 제품을 사용하였

다. 함량분석을 위해 Shimadzu(Tokyo, Japan)사의 HPLC-

UV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Phenomenex(Torrance,

CA, USA)사의 C18(4.6 mm×250 mm, 5 μm)을 사용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한 충진제는 Merk(NJ, USA)사

의 70-230 mesh silica gel을 사용하였다. 구조 동정을 위해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um은 Jeol(Tokyo,

Japan)사의 JNM-ECZ500S 모델을 사용하였다. NMR 용매

CD3OD, DMSO-d6, CDCl3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화합물의 분자량은 Agilent

6120 series ESI-MS(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

met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표성분 분리 –건조된 씀바귀(25.40 g), 질경이(19.37 g),

소리쟁이(72.30 g)을 각각 ethanol로 65
o
C에서 3시간동안 열

수 추출 후 여과 및 감압 농축을 하여 씀바귀(21.39 g), 질

경이(4.38 g), 소리쟁이(12.21 g)의 ethanol 추출물을 얻었다.

그 후 3종의 화합물에 대한 ethanol 추출물을 각각 증류수로

현탁시켜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로 계통 분획하

였다. 씀바귀 n-hexane 분획 1.81 g에 대해 CHCI3:MeOH

(5:1-1:1) 용매조건으로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소분획(A1~9)을 얻었다. 소분획 A6에 대해

Sephadex LH-20(MeOH:H2O=1:1)을 이용하여 17개의 분획

(A6-1~17)을 얻었고, 그 중 A6-8로부터 chlorogenic acid

(6.51 mg)을 얻었다. 질경이 EtOAc 분획 1.03 g에 대해

CHCI3:EtOH(100:0-10:90) 용매조건으로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소분획(B1~8)을 얻었으며, 소분

획 B2에 대해 Sephadex LH-20(CHCl3:EtOH100:0-80:20)을

이용하여 7개의 분획(B2-1~7)을 얻었다. 그 중 B2-2에서

Sephadex LH-20(EtOH:H2O=90:0-70:30)을 이용하여planta-

majoside(7.81 mg)를 얻었으며, 소분획 B2-5에서 acteoside

(6.90 mg)을 얻었다. 소리쟁이 CHCI3 분획물 3.46 g을

CHCI3:MeOH(99:1-1:1) 용매조건으로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소분획(C1~15)을 얻었다. 그중

소분획 C7을 CHCI3:Acetone(4:1) 용매조건으로 silica gel

column을 실시하여 10개의 소분획(C7-1~10)을 얻었으며, 소

분획 C7-3을 n-hexane:ether(49:1-1:1) 용매조건으로 silica

gel column을 실시하여 emodin(14.5 mg)을 얻었고 C7-4에

서 physcion(3.82 mg)을 얻었다. 소리쟁이의 n-hexane 분획

1.63 g을 n-hexane:Acetone:MeOH(70:9:1-50:9:1) 용매조건

으로 silica gel column을 실시하여 소분획 D1~9를 얻었으

며, 소분획 D6을 n-hexane:EtOAc(3:1) 용매조건으로 silica

gel column을 실시하여 8개의 분획을(D6-1~8) 얻었다. 그중

소분획(C1-3)에 대하여 Sephadex LH-20(EtOH:H2O=90:0-

10:90)를 이용하여 chrysophanol(7.10 mg)을 얻었다.

Chlorogenic Acid  White powder; ESI-MS: m/z 353.2

[M-H]
-
 (C16H18O9), 

1
H-NMR (CD3OD, 500 MHz) : 7.49

(1H, d, J=15.9 Hz, H-7’), 7.02 (1H, d, J=2.1 Hz, H-2’,

2’’), 6.92 (1H, dd, J=2.1, 8.2 Hz, H-6’, 6’’), 6.74 (1H, d,

J=8.2 Hz H-5’, 5’’), 6.22 (1H, d, J=15.9 Hz, H-8), 5.28

(1H, ddd, J=4.5, 9.4, 9.4 Hz, H-5), 4.10 (1H, ddd, J=1.8,

4.9, 4.9 Hz, H-3), 3.66 (1H, dd, J=3.1, 8.8 Hz, H-4),

2.02-2.22 (2H, m, H-2, 6). 
13

C-NMR (CD3OD, 500 MHz)

: 175.7 (C-7), 167.3 (C-9’), 148.3 (C-4’), 145.7 (C-7’),

145.5 (C-3’), 126.4 (C-1’), 121.7 (C-6’), 115.1 (C-5’),

113.9 (C-2‘, 8’), 74.7 (C-1), 72.0 (C-4), 70.6 (C-5), 69.9

(C-3), 37.4 (C-6), 36.9 (C-2).

Plantamajoside  Yellow amorphous powder; ESI-MS:

m/z 639.3 [M-H]
-
 (C29H36O16), 

1
H-NMR (CD3OD, 500

MHz) : 7.58 (1H, d, J=15.9 Hz, H-7’’’), 7.08 (1H, d,

J=1.9 Hz, H-2’’’), 6.97 (1H, dd, J=1.9, 8.2 Hz, 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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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1H, d, J=8.2 Hz, H-5’’’), 6.70 (1H, d, J=1.9 Hz, H-

2), 6.67 (1H, d, J=8.0 Hz, H-5), 6.55 (1H, dd, J=1.9, 8.0

Hz, H-6), 6.31 (1H, d, J=15.9 Hz, H-8’’’), 4.97 (1H, t,

J=9.3 Hz, H-4’), 4.52 (1H, d, J=7.7 Hz, H-1’’), 4.40 (1H,

d, J=7.6 Hz, H-1’), 4.03 (1H, m, H-8a), 3.93 (1H, t,

J=9.3 Hz, H-3’), 3.71 (1H, m, H-8b), 3.65 (1H, m, H-

6’a), 3.61 (1H, m, H-6’’a), 3.55 (1H, m, H-5’), 3.52 (1H,

m, H-6’), 3.49 (1H, m, H-6’’b), 3.47 (1H, m, H-2’), 3.30

(1H, m, H-3’’), 3.22 (1H, t, J=9.2 Hz, H-4’’), 3.18 (1H,

m, H-5’’), 3.12 (1H, m, H-2’’), 2.79 (2H, m, H-7). 
13

C-

NMR (CD3OD, 500 MHz) : 167.2 (C-9’’’), 148.4 (C-

5’’’), 146.1 (C-7’’’), 145.5 (C-4’’’), 144.8 (C-3), 143.3 (C-

4), 130.0 (C-1), 126.3 (C-1’’’), 121.8 (C-2’’’), 119.9 (C-6),

115.8 (C-5), 115.2 (C-2), 114.9 (C-3’’’), 113.9 (C-8’’’),

113.8 (C-6’’’), 104.4 (C-1’’), 102.7 (C-1’). 82.8 (C-3’),

76.6 (C-5’’), 76.3 (C-3’’), 74.7 (C-2’’), 74.5 (C-5’), 73.7

Table I. HPLC conditions for quantitative analysis

Parameters Conditions

Analytical column Phenomenex C18 (4.6 mm×250 mm, 5 μm)

HPLC Shimadzu HPLC system

Detector Diode Array detector (290 nm)

Solvent
Solvent A: 0.1% formic acid in water

Solvent B: Acetonitrile

Mobile phase

Final time Solvent

(min) A (%) B (%)

0 90 10

15 80 20

25 80 20

40 20 80

45 90 10

50 90 10

Flow rate 1.0 mL/min

Column oven temperature 30
o
C

Injection volume 10 μl

Run time 50 min

Fig. 1. Structures of chlorogenic acid (A), plantamajoside (B), acteoside (C), emodin (D), chrysophanol (E) and physcio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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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70.9 (C-7), 69.9 (C-4’’), 69.5 (C-4’), 61.0 (C-6’),

60.9 (C-6), 35.2 (C-8).

Acteoside – Yellow amorphous powder; ESI-MS: m/z

623.3 [M-H]
-
 (C29H36O15), 

1
H-NMR (CD3OD, 500 MHz)

: 7.58 (1H, d, J=15.6 Hz, H-7’’’), 7.03 (1H, d, J=1.6 Hz,

H-2’’’), 6.93 (1H, dd, J=2.0, 8.4 Hz, H-6’’’), 6.76 (1H, d,

J=8.0 Hz, H-5’’’), 6.67 (1H, d, J=2.0 Hz, H-2), 6.66 (1H,

d, J=8.0 Hz, H-5), 6.55 (1H, dd, J=2.0, 8.0 Hz, H-6),

6.27 (1H, d, J=15.6 Hz, H-8’’’), 5.16 (1H, brs, H-1’’),

4.36 (1H, d, J=8.0 Hz, H-1’), 4.03 (1H, m, H-), 2.77

(2H, m, H2-), 1.07 (1H, d, J=6.0 Hz, H-6).
 13

C-NMR

(CD3OD, 500 MHz) : 166.9 (C-9’’’), 148.5 (C-4’’’),

146.7 (C-7’’’), 145.5 (C-3’’’), 144.8 (C-3), 143.3 (C-4),

130.1 (C-1), 126.3 (C-1’’’), 121.9 (C-6’’’), 119.9 (C-6),

115.8 (C-2), 115.1 (C-5), 114.9 (C-5’’’), 113.8 (C-2’’’),

113.3 (C-8’’’), 102.9 (C-1’), 101.7 (C-1’’). 80.3 (C-3’),

74.9 (C-5’), 74.7 (C-2’), 72.4 (C-4’’), 71.0 (C-3’), 70.9

(C-8), 70.7 (C-2’’), 69.2 (C-5’’), 69.1 (C-4’), 61.0 (C-6’),

35.2 (C-7), 17.1 (C-6’’).

Emodin – Yellow powder; ESI-MS: m/z 269.1 [M-H]
-

(C15H10O5), 
1
H-NMR (DMSO-d6, 500 MHz) : 12.07 (1H,

s, -OH), 11.93 (1H, s, -OH), 11.40 (1H, br s, -OH), 7.39

(1H, d, J=1.2 Hz, H-4), 7.18 (1H, d, J=1.2 Hz, H-2), 7.10

(1H, d, J=2.0 Hz, H-5), 6.55 (1H, d, J=2.0 Hz, H-7), 2.38

(3H, s, -CH3). 
13

C-NMR (DMSO-d6, 500 MHz) : 190.2

(C-9), 181.8 (C-10), 166.1 (C-8), 164.9 (C-1), 161.9 (C-

6), 148.7 (C-3), 135.5 (C-10a), 133.2 (C-4a), 124.6 (C-4),

121.0 (C-2), 113.8 (C-9a), 109.4 (C-5), 109.3 (C-8a),

108.4 (C-7), 22.0 (-CH3).

Chrysophanol  Yellow powder; ESI-MS: m/z 253.2

[M-H]
-
 (C15H10O4), 

1
H-NMR (DMSO-d6, 500 MHz) :

11.92 (1H, s, -OH), 11.84 (1H, s, -OH), 7.78 (1H, dd,

J=8.4, 7.6 Hz, H-6), 7.68 (1H, d, J=7.6 Hz, H-5), 7.51

(1H, d, J=0.8 Hz, H-4), 7.35 (1H, d, J=8.4 Hz, H-7), 7.27

(1H, d, J=0.8 Hz, H-2), 2.46 (3H, s, -CH3). 
13

C-NMR

(DMSO-d6, 500 MHz) : 192.2 (C-9), 182.0 (C-10), 162.1

(C-8), 161.8 (C-1), 149.7 (C-3), 137.9 (C-6), 133.8 (C-

10a), 133.5 (C-4a), 124.9 (C-2), 124.6 (C-7), 121.1 (C-4),

119.9 (C-5), 116.4 (C-8a), 114.3 (C-9a), 22.2 (-CH3).

Physcion  Yellow powder; ESI-MS: m/z 283.1 [M-H]
-

(C16H12O5), 
1
H-NMR (DMSO-d6, 500 MHz) : 12.33 (1H,

s, -OH), 12.13 (1H, s, -OH), 7.61 (1H, br s, H-4), 7.35

(1H, d, J=2.4 Hz, H-5), 7.07 (1H, br s, H-2), 6.67 (1H,

d, J=2.4 Hz, H-7), 3.95 (3H, s, -OCH3), 2.44 (3H, s, -CH3).
13

C-NMR (DMSO-d6, 500 MHz) : 190.9 (C-9), 182.1

(C-10), 166.6 (C-8), 165.3 (C-1), 162.6 (C-6), 148.5 (C-

3), 135.3 (C-10a), 133.3 (C-4a), 124.6 (C-4), 121.4 (C-2),

113.7 (C-9a), 110.3 (C-8a), 108.3 (C-5), 106.8 (C-7), 56.2

(-OCH3), 22.3 (-CH3).

표준용액 및 분석시료 조제 –실험에 사용된 지표물질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및 physcion을 1 mg으로 칭량하여 MeOH로

각각 1 mg/mL의 농도로 조제한 후 5, 10, 20, 50, 100, 200,

300 μg/mL으로 계열 희석하여 검량선 표준용액으로 사용하

였다. 분석시료는 소리쟁이, 씀바귀 및 질경이 에탄올 추출

Fig. 2. HPLC chromatogram of the ethanol extracts mixture

(A), 6 mixture standard (B), chlorogenic acid (C), plantama-

joside (D), acteoside (E), emodin (F), chrysophanol (G) and

physcio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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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1:1, v/v)을 균등하게 혼합하였으며, 균등 혼합물을

10 mg 칭량 후 MeOH 1 mL에 녹여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사용하였다.

HPLC 분석조건 씀바귀, 질경이 및 소리쟁이에서 분리

한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및 physcion의 분석을 위한 HPLC 분석조건은

Table I과 같이 설정한 후 이 조건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

다. HPLC 분석을 위한 이동상은 water(A)와 acetonitrile(B)

을 사용하였으며, 분리능을 높이기 위해 water에 0.1%

formic acid를 첨가하였고, 기울기 용리 조건을 바꿔주었다.

컬럼은 Phenomenex(Torrance, CA, USA)사의 C18(4.6 mm

×250 mm, 5 μm)을 사용하였다. Column oven temperature

는 30
o
C를 유지하였으며, flow rate는 1.0 mL/min로 구성되

었다. UV파장은 290 nm에서 분석하였다.

직선성 평가 지표물질의 직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및 physcion을 MeOH에 녹여 1 mg/mL로 제

조하였다. MeOH로 녹인 지표물질은 5, 10, 20, 50, 100,

200 및 300 μg/mL의 농도로 계열 희석 하여 사용하였다. 분

석결과에 기초하여 6개의 지표물질에 대한 검량선을 작성

하였으며, 회귀직선방적식은 y=ax+b(a:직선의 기울기, b: y

절편, x: 시료의 농도, y: peak의 면적)의 형태로 작성하였

다. 검량선을 바탕으로 상관계수(R
2
) 값을 구하였고, 검량선

의 R
2
값을 통해 직선성을 판단하였다.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및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 측정 분석하고자 하는 지표물질

의 검출과 정량이 가능한 최소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LOD=

3.3×(표준편차/검량선의 기울기), LOQ=10×(표준편차/검량

선의 기울기)의 식에 따라 측정하였다.

정확성(Accuracy) 및 정밀성(Precision) 평가  6가지 지

표물질에 대한 정량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 실

험을 진행하였다. Intra-day test는 직선성이 확인된 3개의 농

도인 15, 45, 150 μg/mL에서 하루 이내에 3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표준편차를 구하

여 평가하였다. Inter-day test는 intra-day와 같이 3개의 농

도로 3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통해 상대표준편차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상대표준편차(RSD%)를 통해 정밀성을 평가하

였고, RSD%의 값이 3.00%이내인 경우 높은 정밀성을 가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함량분석 – 씀바귀, 질경이, 소리쟁이로부터 분리한 화합

물 6종에 대해 HPLC-UV를 이용해 함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지표물질의 chromatogram으로부터 피크 면적 값을 구

하여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및 physcion에 대한 함량을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씀바귀(chlorogenic acid), 질경이(plantama-

joside, acteoside) 소리쟁이(emodin, chrysophanol, physcion)

에서 화합물을 분리하였다(Fig. 1). 이미 보고된 문헌을

바탕으로 분리된 화합물 6종의 
1
H 및 

13
C-NMR spectrum

과
27-30)

 질량분석의
31-33)

 결과를 비교하여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physcion

로 동정하였다.

Fig. 3. Calibration curve of chlorogenic acid (A), plantamajoside (B), acteoside (C), emodin (D), chrysophanol (E) and physcio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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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된 화합물 6종을 지표물질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리된 지표물질을 각각 MeOH

에 용해 시킨 후 HPLC-UV로 측정한 결과 피크 머무름 시

간은 각각 chlorogenic acid(11.6분), platamajoside(21.0분),

acteoside(23.4분), emodin(41.6분), chrysophanol(44.3분),

physcion(45.5분)에서 검출되었으며, 소리쟁이, 씀바귀, 질경

이 3가지 추출물의 균등 혼합물과 지표물질의 chromatogram

을 비교하여 다른 성분들에 간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Fig.

2). 또한 지표물질 6종의 검량선 면적으로부터 회귀직선방

정식을 얻었으며, R
2
값은 각각 0.9999, 0.9998, 1.0000,

0.9996, 0.9981, 0.9982로 뛰어난 직선성을 나타냈다(Fig. 3).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는 각각 chlorogenic acid

가 0.36, 1.10 μg/mL, plantamajoside가 0.36, 1.08 μg/ml,

acteoside가 0.37, 1.12 μg/mL, emodin이 0.30, 0.99 μg/mL,

chrysophanol이 0.22, 0.66 μg/mL, physcion이 0.12, 0.35

μg/mL로 확인되었다(Table II). 직선성이 확인된 농도인 15,

45, 150 μg/mL을 기준으로 하여 Intra-day와 Inter-day test

를 3회 반복하여 진행되었으며, 상대표준편차(RSD%)값을

구하여 정밀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상대표준편차 값이

intra-day, inter-day 모두 3.00% 이하로 우수한 정밀성을 나

Table II. Calibration curves, correlation coefficients, limits of detection (LOD) and limits of quantification (LOQ) of six

compounds

Compounds
Linear range 

(μg/mL)
Regression equation R

2
LOD (μg/mL) LOQ (μg/mL)

Chlorogenic acid

5~300

y=21603x-21819 0.9999 0.36 1.10

Plantamajoside y=9274.8x-5270.9 0.9998 0.36 1.08

Acteoside y=14040x-22991 1.0000 0.37 1.12

Emodin y=34238x+56735 0.9996 0.30 0.99

Chrysophanol y=14928x+148514 0.9981 0.22 0.66

Physcion y=7170.7x+133879 0.9982 0.12 0.35

Table III. Precision and accuracy results of compounds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and

physcion (n=3)

Compound
Concetration

(μg/mL)

Intra-day (n=3) Inter-day (n=3)

Mean±SD

(μg/mL)
RSD(%) Accuracy(%)

Mean±SD

(μg/mL)
RSD(%) Accuracy(%)

Chlorogenic 

acid

15 15.80±0.03 0.19 105.32 13.95±0.32 2.33 93.00

45 45.08±0.24 0.52 100.18 42.23±0.13 0.31 93.84

150 145.71±1.15 0.79 97.14 145.26±1.41 0.97 96.84

Plantamajoside

15 15.79±0.00 0.03 105.25 15.20±0.07 0.49 101.36

45 44.44±0.14 0.32 98.76 44.35±0.18 0.41 98.56

150 145.20±1.49 1.02 96.80 145.96±1.19 0.82 97.31

Acteoside

15 16.50±0.02 0.15 110.00 15.81±0.11 0.67 105.41

45 44.44±0.15 0.34 98.76 44.32±0.12 0.27 98.48

150 144.06±1.51 1.05 96.04 145.29±1.15 0.79 96.86

Emodin

15 14.67±0.26 1.79 97.77 14.34±0.02 0.13 95.61

45 44.43±0.29 0.65 98.72 44.70±0.30 0.66 99.34

150 148.52±2.15 1.45 99.01 148.00±1.08 0.73 98.67

Chrysophanol

15 13.84±0.06 0.46 92.28 15.89±0.15 0.97 105.90

45 41.69±0.57 1.37 92.65 46.79±1.38 2.95 103.97

150 141.55±1.57 1.11 94.36 148.37±1.50 1.01 98.91

Physcion

15 14.84±0.28 1.89 98.96 14.51±0.30 2.06 96.71

45 50.85±0.55 1.09 112.99 50.65±1.15 2.27 112.55

150 152.72±1.06 0.69 100.72 153.96±4.23 2.75 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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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정확성 결과에서는 intra-day는 각각 chlorogenic

acid가 97.14~105.32%, plantamajoside가 96.80~105.25%,

acteoside가 96.04~110.00%, emodin이 97.77~99.01%,

chrysophanol이 92.28~94.36% 그리고 physcion이 96.71~

112.55%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inter-day는 chlorogenic acid가

93.00~96.84%, plantamajoside가 97.31~101.36%, acteoside가

96.86~105.41%, emodin이 95.61~99.34%, chrysophanol이

98.91~105.90% 그리고 physcion이 96.71~112.55%의 범위

를 나타냈다(Table III). 본 연구에서 HPLC-UV를 이용한 분

석법을 바탕으로 씀바귀, 질경이, 소리쟁이 추출물의 혼합물

로부터 분리한 6가지 지표물질을 분리하여 함량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chlorogenic acid는 0.19±0.02%, plantamajoside

는 0.48±0.01%, acteoside는 0.65±0.01%, emodin은 1.15±

0.11%, chrysophanol은 0.73±0.01%, physcion은 0.69±0.09%

로 확인되었다(Table IV). 

본 연구에서는 천연 화장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씀바

귀, 질경이, 소리쟁이의 ethanol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chlorogenic acid, plantamajoside, acteoside, emodin,

chrysophanol, physcion 6종의 화합물을 NMR과 LC/MS 분

석을 통해 구조동정 하였으며, 검증된 분석법을 통해 3종

추출물의 혼합물에 대한 함량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에 있어 기초연구자료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생리활성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천연 화장품 개발에 있어 기초적

인 연구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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